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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0주년을 맞은 EBS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지난 8월 5일 오후 3시에 일산 한류월드 부지에

서 EBS 디지털통합사옥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

로써 EBS는 현 도곡동과 우면산 등 7곳으로 분

산된 공간을 뒤로하고, 새로운 일산 시대를 여는 

첫 발을 내딛었다. 2017년 1월 완공될 EBS 디지

털통합사옥은 대지면적 14,836㎡(4,488평), 연

면적 61,585㎡(18,629평), 건축면적 5,106㎡

(1,544평)으로 지상 20층, 지하 3층의 규모로 건

설된다.

주요 진행 경과는 2007년 1월 EBS의 역할 증대 및 열악한 업무시설 해결을 위해 ‘디지털통합사옥 건립’ 추진 계획 수립, 2008년 1월 경기

도와 사옥 건립을 위한 MOU를 체결, 2011년 6월 한류월드 부지매입계약 체결, 2012년 4월 EBS 이사회에서 사옥 건립 기본 계획 의결, 이

후 관련 법령 개정과 이사회 의결 및 보고안건을 처리 후 2014년 1월 사옥 건립 공사 입찰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7월에 시공사를 선정하고 

8월부터 본격적인 터파기 공사를 시작한다. 이후 2017년 1월 완공 후, 단계적인 입주에 들어가게 된다. 

기공식에서는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설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허원재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최성 고양시장 등 유관기관 및 지역 단체장들이 행사에 참석해 

축하하고, 기념식을 가졌다.

행사는 개식선언과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주요 내외빈소개, 경과보고, 기념

사, 축사 및 발파의 순서로 진행됐다. 신용섭 EBS 사장은 기념사에서 “2020

년 EBS가 세계 최고의 교육 미디어그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한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행사는 기공식에 참석한 귀빈

들이 발파 스위치를 누름으로써 EBS 디지털통합사옥 건립의 정식 시작을 알

리는 기념행사로 마무리되었다.

이후, 현재 빛마루 방송지원센터 12층을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EBS 

디지털통합사옥 건설단은 2개월 후 사옥 부지의 임시 가건물로 이전하여 본

격적인 건설에 힘쓸 예정이다. 

기공식 행사의 마지막인 발파 모습

EBS 디지털통합사옥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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